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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Background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clinical practice, the stress felt by students from clinical practice is great. Excessive stress not only has a negative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state, but also reduces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Design
            Cross-section stud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70 student, third-year students of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located in Gyeongsangbuk-do who ha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4, 2023 to march 8, 2024.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used the SPSS 21.0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status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ross-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used for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was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Results
            The period when I felt the most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 was the ‘1st week’, and overall, the pre-orientation by the school and institution was helpful.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highest when ‘the student’s role or work in the practice setting is unclear’ (2.31 points), followed by ‘difficulty connecting the educational content at school with clinical practice’ (2.29 points), and ‘unclear purpose of practice’ (2.27 points), indicating that stress regarding the practice environment was the highest. Stress coping was 3.75 points for active coping and 2.91 points for passive coping, indicating that active coping was higher than dramatic coping.

          

          
            Conclusion
            We hope to identif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methods, thereby redu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factors and using them as basic data for improving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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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임상실습이란 학생들이 병원 등과 같은 물리치료실이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제로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장에 응용해 보는 실무 교육과정으로(류재기와 장철수, 2010), 물리치료학과에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학과와 같은 보건계열의 학과는 졸업 후 곧바로 병원 등의 임상에서 근무를 하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임상실습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조미영, 2010), 물리치료사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응용성을 높이고, 융통성을 갖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김진철과 임재헌, 2023).

      물리치료(학)과의 임상실습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4년제는 15학점, 3년제는 1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학교 별 실습시간을 살펴보면 8주(320시간)에서부터 16주(640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연규 등, 2011). 하지만 짧게는 약 414시간에서부터 925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임상 실습시간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김경 등, 2006).

      임상실습의 중요도에 비해 학생들이 느끼는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한데, Fang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계열 전공 학생의 정서적 피로는 비 의료계열 전공학생에 비해서 높다고 하였고, Lo 등(2017)의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임상 실습에서 전문적인 문제해결, 물리치료 기술 수행, 환자와 보호자와의 성공적인 의사소통 및 치료 관계, 학습능력 향상 등의 요구되는 환경이므로 학생들은 임상 실습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만성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성과를 저하시킨다(Ye 등, 2018). 박성하와 정한신(2003)의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임상실습을 끝낸 학생들 다수가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잃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자신이 선택한 학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리치료학과를 포함한 의료계열 전공학생의 건강상태나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Ayed & Amoudi, 2020), 스트레스 대처란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융통성 있는 사고 및 행동이다(Suls & Fletcher, 1985).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계획, 우선순위 지정, 문제 해결 및 정서적 지원, 효과적인 대처, 여가활동 및 회피 등이 있다(Pereira & Barbosa, 2013). 신수정과 정면숙(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이 낮고 스트레스 대처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정윤과 황혜경(2019)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면 임상실습 학습 능력향상과 물리치료 임상실습 수행에 방해를 받게 되고(Lindop, 1993), 물리치료사 직업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간호 대학생 등 타 의료 계열에서의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임상실습 실태를 살펴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대처방법에 대하여 파악하여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대학생 중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의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의 포함기준은 4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완료한 학생이고,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수집된 자료는 개인기록이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알렸다(정은정, 2023). 연구대상자 170명 중 남자는 96명으로 86.5%, 여자는 74명으로 43.5%였으며, 평균 나이는 남자 24.49세, 여자 22.89세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n=17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96
            	56.5
          

          
            	Female
            	74
            	43.5
          

          
            	Age(year)
            	Male
            	25.59±3.64a
          

          
            	Female
            	22.89±1.83
          

        

        
          
            aM±SD ; Mean±Standard Deviation
          

        

        

      

      
        2. 연구방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김혜정(2021)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소진의 관계’와 주영애(2007)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연구’ 등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물리치료학과 학생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세부 구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실습 시 건강상태,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으로 구성하였고, 임상실습 실태의 구성은 실습기관으로의 취업 희망여부, 실습기간 중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 학교와 기관(병원)에서 실시한 사전오리엔테이션의 도움정도,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 현장의 차이점, 실습지도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하였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bastava가 개발하고 최현영(1991)이 번안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습교육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안느낌’ 1점, ‘별로 안느낌’ 2점, ‘조금느낌’ 3점, ‘심하게 느낌’ 4점, ‘매우 심하게 느낌’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현영(199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61이였다<Table 2>.

          
            Table 2.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scale
            
            

          

          
            
              
                	Subject
                	Item
                	Total number of item
                	Cronbach’s α
              

            
            
              	실습교육환경
              	1,2,3,4,5
              	5
              	.844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
              	6,7,8,9,10,11
              	6
              	.893
            

            
              	실습업무 부담
              	12,13,14,15
              	4
              	.812
            

            
              	대인관계 갈등
              	16,17,18,19
              	4
              	.894
            

            
              	환자와의 갈등
              	20,21,22,23,24
              	5
              	.924
            

            
              	Total
              	
              	24
              	.961
            

          

          

        

        
          3)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Lazarus와 Folkman(1984)과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거의 그렇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그러함’ 4점, ‘매우 그러함’ 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적극적 대처 6문항, 소극적 대처 1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11이었다<Table 3>.

          
            Table 3.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the stress coping scale
            
            

          

          
            
              
                	Subject
                	Item
                	Total number of item
                	Cronbach’s α
              

            
            
              	Active coping
              	1,2,3,4,5,6
              	6
              	.807
            

            
              	Passive coping,
              	7,8,9,10,11,12,13,14,15,16,17,18,19,20,21
              	15
              	.647
            

            
              	Total
              	
              	21
              	.711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는 기술통계와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 값(Cronbach's alpha) 으로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물리치료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
        물리치료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는 <Table 4>과 같다. 실습 시 건강상태는 ‘좋음’이 남학생 67명(69.8%), 여학생 48명(64.9%)이였고, ‘보통’이 남학생 27명(28.1%), 여학생 23명(31.1%)이였으며, ‘나쁨’이 남학생 2명(2.1%), 여학생 3명(4.1%)으로 나타나 실습 시 건강상태는 ‘좋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statu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n =170)

          
          

        

        
          
            
              	Variable
              	Classification
              	Male
(96 people)
              	Female
(74 people)
              	X2
              	p
            

            
              	n(%)
              	n(%)
            

          
          
            	실습 시 건강상태
            	좋음
            	67(69.8)
            	48(64.9)
            	.826
            	.662
          

          
            	보통
            	27(28.1)
            	23(31.1)
          

          
            	나쁨
            	2(2.1)
            	3(4.1)
          

          
            	입학 동기
            	물리치료사에 대한 좋은 인상
            	36(37.5)
            	19(25.7)
            	4.823
            	.306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24(25.0)
            	22(29.7)
          

          
            	적성에 맞아서
            	20(20.8)
            	15(20.3)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
            	13(13.5)
            	17(23.0)
          

          
            	기타
            	3(3.1)
            	1(1.4)
          

          
            	전공 만족도
            	만족
            	73(76.0)
            	55(74.3)
            	.086
            	.958
          

          
            	보통
            	22(22.9)
            	18(24.3)
          

          
            	불만족
            	1(1.0)
            	1(1.4)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
            	68(70.8)
            	61(82.4)
            	3.153
            	.207
          

          
            	보통
            	25(26.0)
            	12(16.2)
          

          
            	불만족
            	3(3.1)
            	1(1.4)
          

          
            	학업성적
            	상(A학점)
            	25(26.0)
            	20(27.0)
            	.137
            	.934
          

          
            	중(B학점)
            	52(54.2)
            	41(55.4)
          

          
            	하(C학점)
            	19(19.8)
            	13(17.6)
          

          
            	실습기관으로의 취업 희망
            	취업하고 싶다
            	32(33.3)
            	23(31.1)
            	.620
            	.892
          

          
            	취업기회가 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48(50.0)
            	39(52.7)
          

          
            	기회가 와도 취업하고 싶지 않다
            	6(6.3)
            	3(4.1)
          

          
            	아직은 잘 모르겠다
            	10(10.4)
            	9(12.2)
          

          
            	실습기간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
            	1주차
            	55(57.3)
            	43(58.1)
            	.4572
            	.206
          

          
            	2주차(8주 실습 경우 2~4주차)
            	16(16.7)
            	18(24.3)
          

          
            	3주차(8주 실습 경우 5~7주차)
            	11(11.5)
            	9(12.2)
          

          
            	4주차(8주 실습 경우 8주차)
            	14(14.6)
            	4(5.4)
          

          
            	학교의 사전 오리엔테이션
            	매우 도움이 되었다
            	44(45.8)
            	34(45.9)
            	2.013
            	.570
          

          
            	도움이 된 편이다
            	47(49.0)
            	39(52.7)
          

          
            	도움이 되지 않았다
            	4(4.2)
            	1(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0)
            	0(0.0)
          

          
            	기관의 사전오리엔테이션
            	매우 도움이 되었다
            	44(45.8)
            	34(45.9)
            	1.598
            	.660
          

          
            	도움이 된 편이다
            	49(51.0)
            	39(52.7)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0)
            	1(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2.1)
            	0(0.0)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의 차이
            	매우 다름
            	2(2.1)
            	3(4.1)
            	1.668
            	.893
          

          
            	다름
            	13(13.5)
            	9(12.2)
          

          
            	조금 다름
            	19(19.8)
            	18(24.3)
          

          
            	조금 비슷함
            	12(12.5)
            	11(14.9)
          

          
            	비슷함
            	39(40.6)
            	26(35.1)
          

          
            	매우 비슷함
            	11(11.5)
            	7(9.5)
          

          
            	교수의 실습지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82(85.4)
            	59(79.7)
            	2.344
            	.504
          

          
            	실습에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9(9.4)
            	11(14.9)
          

          
            	기관에서 실습생에 대한 태도가 좋아졌다
            	2(2.1)
            	3(4.1)
          

          
            	기타
            	3(3.1)
            	1(1.4)
          

        

        

        물리치료학과에 입학 동기는 남학생의 경우 ‘물리치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이 36명(37.5%)으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24명(25.0%), ‘적성에 맞아서’가 20명(20.8%)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22명(2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이 19명(25.7%),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 17명(23.0%)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남학생 73명(76.0%), 여학생 61명(82.4%), ‘보통’이 남학생 52명(54.2%), 여학생 18명(24.3%), ‘불만족’이 남학생 3명(3.1%), 여학생 1명(1.4%)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물리치료 전공 만족도는 높은 편이였다.

        학업성적은 ‘상(A학점)’이 남학생 25명(26.0%), 여학생 20명(27.0%) 이였고, ‘중(B학점)’이 남학생 52명(54.2%), 여학생 41명(55.4%), ‘하(C학점)’이 남학생 19명(19.8%), 여학생 13명(17.6%)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으로의 취업 희망여부는 ‘취업기회가 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가 남학생(50.0%), 여학생 39명(5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하고 싶다’가 남학생 32명(33.3%), 여학생 23명(31.1%)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실습기관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는 ‘1주차’ 남학생 55명(57.3%), 여학생 43명(58.1%), ‘2주차(8주 실습 경우 2-4주차)’ 남학생 16명(16.7%), 여학생 18명(24.3%), ‘3주차(8주 실습 경우 5-7주차)’ 남학생 11명(11.5%), 여학생 9명(12.2%), ‘4주차(8주 실습 경우 8주차)’ 남학생 14명(14.6%), 여학생 4명(5.4%)으로 나타나 실습 시작 첫 주인 1주차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남학생 44명(45.8%), 여학생 34명(45.9%), ‘도움이 된 편이다’가 남학생 47명(49.0%), 여학생 39명(52.7%)으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관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남학생 44명(45.8%), 여학생 34명(45.9%), ‘도움이 된 편이다’가 남학생 49명(51.0%), 여학생 39명(52.7%)으로 전반적으로 기관에서의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의 차이의 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비슷함’이 39명(40.6), ‘조금 다름’이 19명(19.8%), ‘다름’이 13명(13.5%) 순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비슷함’이 26명(35.1%), ‘조금 다름’이 18명(24.3%), ‘조금 비슷함’이 11명(14.9%) 순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의 실습지도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가 남학생 82명(85.4%), 여학생 59명(79.7%)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실습에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가 남학생 9명(9.4%), 여학생 11명(14.9%)이였다. 그룹 간 차이에서는 물리치료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실습 실태의 모든 항목에서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5>과 같다. 전체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점수는 1.88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남학생 1.80점, 여학생 1.99점으로 여학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항 중 ‘실습장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가 분명치 않을 때’가 전체 평균점수 2.3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임상실무와의 연결이 힘들 때’ 2.29점, ‘실습목적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을 때’ 2.27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실습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Table 5. 
				
          

          
            Clinical practice stres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N=170)

          
          

        

        
          
            
              	Questions
              	Total
(170 people)
              	Male
(96 people)
              	Female
(74 people)
              	t
              	p
            

          
          
            	실습환경
            	2.18±0.76a
            	2.13±0.77
            	2.24±0.74
            	-0.933
            	.350
          

          
            	1. 실습목적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을 때
            	2.27±0.92
            	2.22±0.95
            	2.34±0.86
            	-0.840
            	.396
          

          
            	2. 실습장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가 분명치 않을 때
            	2.31±1.05
            	2.23±1.09
            	2.42±0.99
            	-1.169
            	.238
          

          
            	3. 임상실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때
            	2.01±0.94
            	1.99±0.93
            	2.04±0.97
            	-0.346
            	.731
          

          
            	4.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임상실무와의 연결이 힘들 때
            	2.29±0.89
            	2.19±0.90
            	2.42±0.88
            	-1.684
            	.093
          

          
            	5. 실습장에서의 업무가 교육목적이 아니고 인력으로 동원된다고 느낄 때
            	2.02±1.03
            	2.04±1.09
            	2.00±0.95
            	0.260
            	.791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1.84±0.82
            	1.74±0.74
            	1.98±0.90
            	-1.948
            	.059
          

          
            	6. 물리치료사가 학생을 경계하거나 싫어하고 무관심 할 때
            	2.05±1.11
            	1.93±1.04
            	2.20±1.19
            	-1.607
            	.117
          

          
            	7. 물리치료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볼 때
            	1.99±1.02
            	1.83±0.96
            	2.20±1.07
            	-2.365
            	.021*
          

          
            	8. 물리치료사가 자신이하기 싫은 일상 업무를 전가하는 느낌을 받을 때
            	1.79±1.00
            	1.70±0.94
            	1.91±1.07
            	-1.339
            	.190
          

          
            	9. 물리치료사가 학생이라고 무시하며 반말을 할 때
            	1.72±1.05
            	1.56±0.92
            	1.93±1.17
            	-2.308
            	.027*
          

          
            	10. 물리치료사가 독자성이 부족하고 의사의 보조역할 만을 하는 것을 볼 때
            	1.78±1.00
            	1.75±0.99
            	1.81±0.92
            	-0.409
            	.680
          

          
            	11.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시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보일 때
            	1.73±0.95
            	1.65±0.86
            	1.84±1.06
            	-1.305
            	.206
          

          
            	실습업무 부담
            	1.94±0.84
            	1.89±0.83
            	1.99±0.85
            	-0.746
            	.458
          

          
            	12. 실습 중 지나치게 많은 업무가 부과될 때
            	1.89±1.03
            	1.83±1.01
            	1.96±1.07
            	-0.787
            	.435
          

          
            	13. 물리치료과 학생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비교육적인 업무가 부과될 때
            	1.81±1.01
            	1.71±0.93
            	1.95±1.11
            	-1.520
            	.140
          

          
            	14. 실습과제물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때
            	2.06±1.18
            	2.02±1.19
            	2.11±1.18
            	-0.477
            	.634
          

          
            	15. 실습하면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느낄 때
            	1.98±0.94
            	2.01±1.00
            	1.95±0.86
            	0.443
            	.652
          

          
            	대인관계 갈등
            	1.61±0.82
            	1.49±0.72
            	1.77±0.90
            	-2.272
            	.024*
          

          
            	16. 물리치료사나 기타 의료요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볼 때
            	1.68±0.91
            	1.60±0.90
            	1.77±0.93
            	-1.176
            	.243
          

          
            	17. 임상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52±0.79
            	1.45±0.71
            	1.61±0.89
            	-1.308
            	.206
          

          
            	18. 같은 실습 조 친구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이 많을 때
            	1.60±0.98
            	1.43±0.84
            	1.82±1.10
            	-2.663
            	.011*
          

          
            	19. 같은 실습 조 친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때
            	1.65±1.04
            	1.47±0.85
            	1.88±1.22
            	-2.588
            	.015
          

          
            	환자와의 갈등
            	1.81±0.90
            	1.71±0.83
            	1.94±0.96
            	-1.680
            	.095
          

          
            	20.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울 때
            	1.78±0.88
            	1.71±0.91
            	1.86±0.85
            	-1.148
            	.249
          

          
            	21. 환자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협이 있을 때
            	1.78±1.04
            	1.60±0.89
            	2.00±1.18
            	-2.493
            	.018*
          

          
            	22. 적의에 찬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습 할 때
            	1.88±1.08
            	1.80±1.00
            	1.97±1.17
            	-1.025
            	.317
          

          
            	23. 환자가 실습 학생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
            	1.85±1.07
            	1.78±1.04
            	1.93±1.11
            	-0.912
            	.368
          

          
            	24. 환자가 치료 상 들어 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을 때
            	1.76±1.03
            	1.64±0.95
            	1.92±1.11
            	-1.792
            	.081
          

          
            	계
            	1.88±0.73
            	1.80±0.68
            	1.99±0.78
            	-1.748
            	.082
          

        

        
          
            aM±SD ; Mean±Standard Deviation,＊p<.05
          

        

        

        남녀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대인관계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볼 때’, ‘물리치료사가 학생이라고 무시하며 반말을 할 때’, ‘같은 실습 조 친구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이 많을 때’, ‘환자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협이 있을 때’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정도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Table 6>과 같다. 전체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전체 평균점수는 3.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남학생 3.17점, 여학생 3.12점으로 남학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정도가 좀 더 높았다. 스트레스의 적극적 대처의 전체 평균점수는 3.75점(남학생 3.75점, 여학생 3.76점), 스트레스의 소극적 대처의 전체 평균점수는 2.91점(남학생 2.94점, 여학생 2.86점)으로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소극적 대처보다 적극적 대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Stress coping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N=170)

          
          

        

        
          
            
              	Questions
              	Total
(170 people)
              	Male
(96 people)
              	Female
(74 people)
              	t
              	p
            

          
          
            	적극적 대처
            	3.75±0.62a
            	3.75±0.66
            	3.76±0.58
            	-0.087
            	.930
          

          
            	1.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다.
            	3.66±0.92
            	3.63±0.94
            	3.72±0.88
            	-0.642
            	.521
          

          
            	2.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3.65±0.87
            	3.64±0.87
            	3.68±0.88
            	-0.298
            	.766
          

          
            	3.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
            	4.14±0.86
            	4.06±0.88
            	4.23±0.84
            	-1.255
            	.211
          

          
            	4.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3.72±0.92
            	3.78±0.95
            	3.64±0.87
            	1.029
            	.305
          

          
            	5.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3.92±0.80
            	3.93±0.81
            	3.91±0.78
            	0.176
            	.861
          

          
            	6.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3.42±0.90
            	3.46±0.98
            	3.38±0.77
            	0.572
            	.565
          

          
            	소극적 대처
            	2.91±0.44
            	2.94±0.48
            	2.86±0.38
            	1.051
            	.295
          

          
            	7.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4.10±0.84
            	4.08±0.84
            	4.12±0.84
            	-0.294
            	.769
          

          
            	8.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3.08±1.07
            	3.04±1.11
            	3.14±1.01
            	-0.564
            	.573
          

          
            	9. 운으로 돌린다.
            	2.35±1.10
            	2.44±1.13
            	2.24±1.06
            	1.142
            	.255
          

          
            	10.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2.71±1.12
            	2.78±1.21
            	2.62±1.00
            	0.919
            	.359
          

          
            	11. 그 일이나 상황의 밝은 쪽만 보려고 한다.
            	3.34±1.08
            	3.35±1.11
            	3.32±1.04
            	0.179
            	.859
          

          
            	12. 보통 때 보다 더 오래 잔다.
            	3.25±1.13
            	3.36±1.21
            	3.11±1.03
            	1.406
            	.162
          

          
            	13.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2.23±1.04
            	2.29±1.13
            	2.15±0.90
            	0.890
            	.375
          

          
            	14.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 기분을 전환한다.
            	2.56±1.28
            	2.54±1.27
            	2.59±1.30
            	-0.266
            	.790
          

          
            	1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49±1.15
            	2.42±1.13
            	2.58±1.17
            	-0.926
            	.356
          

          
            	16.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1.56±0.79
            	1.64±0.87
            	1.47±0.67
            	1.330
            	.185
          

          
            	17.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2.34±1.07
            	2.41±1.14
            	2.26±0.97
            	0.906
            	.366
          

          
            	18. 어쩔 수 없었으므로 체념하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34±0.95
            	3.48±0.98
            	3.15±0.87
            	2.282
            	.024*
          

          
            	19.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3.75±0.92
            	3.76±0.97
            	3.73±0.86
            	0.214
            	.831
          

          
            	20. 그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
            	3.10±1.21
            	3.08±1.25
            	3.12±1.18
            	-0.203
            	.839
          

          
            	21. 조깅이나 다른 운동을 한다.
            	3.37±.1.15
            	3.38±1.10
            	3.36±1.22
            	0.057
            	.955
          

          
            	계
            	3.15±0.39
            	3.17±0.42
            	3.12±0.35
            	0.801
            	.424
          

        

        
          
            aM±SD ; Mean±Standard Deviation,＊p<.05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문항 중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 문항이 전체 평균점수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4.10점,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3.9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남녀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소극적 대처 중 ‘어쩔 수 없었으므로 체념하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Ⅳ. 논 의
      본 연구는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실태를 살펴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대처방법에 대하여 파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물리치료 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는 ‘1주차’가 남학생 55명(57.3%), 여학생 43명(58.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영애(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과 학생 256명 중 114명이 1주차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교가 아닌 낯선 임상 환경에 처음 접하게 되는 1주차가 실습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및 자아 존중감 저하가 가장 크므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고 생각된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와 실습기관에서 실시 될 수 있는데,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습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둔다면, 학교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과목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실습분야, 기관소개, 주의사항 등 실습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달하여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실습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다(강흥구, 2010). 이숙희(2008)는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실습 전 자신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남학생 44명(45.8%), 여학생 34명(45.9%), ‘도움이 된 편이다’가 남학생 47명(49.0%), 여학생 39명(52.7%)으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실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습 전 학교에서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임상실습 수행능력 증진은 물론 임상실습 스트레스 저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점수는 1.88점으로 나타났고,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실습환경이 평균 2.18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이 평균 1.84점, 실습 업무 부담이 평균 1.94점, 대인관계 갈등이 평균 1.61점, 환자와의 갈등이 1.81점으로 실습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실습업무부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하와 정한신(2003)은 물리치료과 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항목별 스트레스는 치료사와의 관계 항목에서 15.98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실습환경이 12.94로 그 뒤를 따랐다.

      타 학과들의 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영애(2007)는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 실습환경(1.75점), 슈퍼바이저와의 관계(1.76점), 실습생간의 관계,(1.48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1.76점), 활동내용(2.11점) 중 실습 활동 내용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2.1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박지현(2008)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스트레스의 57개 문항 중 ‘자존심, 인격이 손상당할 때’가 평균평점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제 평가에 신경 쓰이고 부담 될 때’가 4.07점, ‘과제의 양이 너무 많아서’가 3.97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과 과도한 실습 업무 부담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자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훈 등(2013)은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배경인자에 따른 세부 스트레스 요인(환경, 대인관계, 역할 및 활동, 이상과 가치, 검사 분야별)을 분석하였는데, 5가지 스트레스 항목 중 환경요인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상과 가치, 역할 및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과별 개인별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이 중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의 교육적 목적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지시켜 학생들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임상실습이 실습기관에 단순 인력 동원인 아닌 학생들의 역할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병원 간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평균점수는 3.15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의 적극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3.75점, 스트레스의 소극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2.91점으로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소극적 대처보다 적극적 대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문항 중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 문항이 전체 평균점수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4.10점,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3.9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 문항에서 4.23점으로 나타나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창식과 김윤정(2004)의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인 경우 스트레스 중재효과에서 대인관계와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보호 대처전략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시 대인관계를 중요시 하는 점과 유사하며, 여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친구나 교수, 선배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녀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소극적 대처 중 ‘어쩔 수 없었으므로 체념하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정유진과 고진강의 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경증(β=.31)이였고, 그 다음이 소극적 대처방식(β=.27)으로 나타났다. 이정윤과 황혜경(2019)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로 간접적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보다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실습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꾸준한 관리(이정윤과 황혜경, 2019)와 임상실습 운영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타 지역, 타 대학의 물리치료 학생 및 타 전공 학생으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물리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실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임상실습 실태를 살펴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대처방법에 대하여 파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는 ‘1주차’가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학교 및 기관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의 실습지도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실습에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1.88점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항 중 ‘실습장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가 분명치 않을 때’가 전체 평균점수 2.3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임상실무와의 연결이 힘들 때’ 2.29점, ‘실습목적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을 때’ 2.27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실습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의 평균점수는 3.15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의 적극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3.75점, 스트레스의 소극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2.91점으로 물리치료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적극적 대처가소극적 대처보다 높았다.

      본 연구가 물리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어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실습이 중요한 물리치료 분야에서 임상실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길 바란다.

    

    

  
    
      References
      
        
          	
          	
        

        
          	
            
              1. 
            
          
          	강흥구. 실습오리엔테이션이 실습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실습관련변수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010;11(11):55-76.
        

        
          	
            
              2. 
            
          
          	김경, 박은세, 조용호, 조정선, 유재응, 박래준, 권용현. 한국 물리치료 과정의 표준교과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6;18(6):23-32.
        

        
          	
            
              3. 
            
          
          	김순례, 이종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11(1):98-106.
        

        
          	
            
              4. 
            
          
          	김정훈, 강세식, 김창수. 방사선학과 학생이 교외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방사선기술과학. 2013;36(3):201-208.
        

        
          	
            
              5. 
            
          
          	김진철, 임재헌. 물리치료학과 교육에서 프로젝트기반 학습 모형을 이용한 수업운용: 질적사례연구.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23;30(2):30-42.
        

        
          	
            
              6. 
            
          
          	김혜정.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소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2021.
        

        
          	
            
              7. 
            
          
          	류재기, 장철수. 임상병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10;42(2):103-109.
        

        
          	
            
              8. 
            
          
          	박성하, 정한신. 임상실습 시 물리치료과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03;10(1):58-64.
        

        
          	
            
              9. 
            
          
          	박지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10. 
            
          
          	신수정, 정면숙.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인문사회21. 2016;7(5):441-455.
        

        
          	
            
              11. 
            
          
          	이숙희.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008;15(4): 539-547.
        

        
          	
            
              12. 
            
          
          	이정윤, 황혜경.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매개 중재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2019;7(2):1345-1354.
        

        
          	
            
              13. 
            
          
          	이창식, 김윤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04;15(2):183-213.
        

        
          	
            
              14. 
            
          
          	정연규, 유창선, 채경주. 한국과 호주의 물리치료 교과과정 비교 및 실태조사.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11;18(4):1-10.
        

        
          	
            
              15. 
            
          
          	정유진, 고진강.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 2016;24(4).296-302.
        

        
          	
            
              16. 
            
          
          	정은정.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의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수업태도, 수업만족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비교.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23;30(4):63-70.
        

        
          	
            
              17. 
            
          
          	조미영.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16(2):239-248.
        

        
          	
            
              18. 
            
          
          	주영애.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실습생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07.
        

        
          	
            
              19. 
            
          
          	최현영.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2.
        

        
          	
            
              20. 
            
          
          	Ayed A, Amoudi M. Stress sources physical therapy students’ and behaviors of coping in clinical practive: a palestinian perspective. 2020;57:46958020944642.
			[https://doi.org/10.1177/0046958020944642]
		
        

        
          	
            
              21.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Nurs Educ. 1991;30(3):127-33.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22. 
            
          
          	Fang DZ, Young CB, Golshan S, Moutier C, Zisook S.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 Acad Psychiatry. 2012;36(1):11-6.
			[https://doi.org/10.1176/appi.ap.10080125]
		
        

        
          	
            
              23.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ing Company, 1984.
        

        
          	
            
              24. 
            
          
          	Lindop E. A complementary therapy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stress among student nurses. J Adv Nurs. 1993;18(10):1578-85.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3.18101578.x]
		
        

        
          	
            
              25. 
            
          
          	Lo K, Curtis H, Keating JL, Bearman M. Physiotherapy clinical educators’ perceptions of student fitness to practise. BMC Med Educ. 2017;17(1):16
			[https://doi.org/10.1186/s12909-016-0847-2]
		
        

        
          	
            
              26. 
            
          
          	Pereira MA, Barbosa MA. Teaching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ther perceptions of medical students. BMC Med Educ. 2013;13:50
			[https://doi.org/10.1186/1472-6920-13-50]
		
        

        
          	
            
              27. 
            
          
          	Suls J, Fletcher, B.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 1985;4(3):249-88.
			[https://doi.org/10.1037/0278-6133.4.3.249]
		
        

        
          	
            
              28. 
            
          
          	Ye Y, Hu R, Ni Z, Jiang N, Jiang X.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professional values on clinical performance in practice nursing str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Nurse Educ Today. 2018;71:157-162.
			[https://doi.org/10.1016/j.nedt.2018.09.036]
		
        

      

    

    

  OEBPS/images/big_31_4.jpg
cgHE2|X| 20t 2|

JKP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ISSN(Print): 2733-6441 / ISSN(Online): 2733-645X

P vty i i Sgeed ox compiity e
in subsare sk
n Joo

s ol oo i o B 10 S 5.3 ot S o A
Mediating Effect of Cogriton n he Relatorstip between Acidy Daly of
Living and Balance in Stroke P:

ok Lo S i o o o e

Hamsring shoiess: ptentl factor of low back pain
Kim Narhee

Effects of respiratory training using visual biofeedback on respif
ety . epcay vl o patets i COMIAS oeionced

musde

fects of blood flow restiction exercise on ankle musdle strength, balance
ahlhw and CAIT in chronic ankle instabilty with Obese Middle-Aged Woman

e Hyo Jeong

Rt Paces e Fsarancy A Sl o0 e 2022 Nkl b o
Nution Ecarinaion Survey

fects of resitance tr il iy non Wrchies bl
it Cooniive impament - A Sytemac Review
Hyn Kim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103
ung Eun

Motion Estimation system for Monitoring Infant and Toddler Motor
Development: A Feasibilty Study 16
Jungae An - Kyung'Su Kang - Byoung-Hee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